
빨면 허옇게 되는 진즈 

 

원래 “진즈(jeans)”라면 “블루·진즈(blue jeans)”를 연상할 정도였는데 최근

에는 “블랙·진즈(black jeans)”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진즈의 유행이 70년대

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다 보니 그 동안 여러 차별화 진즈가 생겨 “다크·블

루(dark blue)”, “라이트·블루(light blue)”도 있고, 다리부분이나 무릎 부위에 

프린트한 것도 간혹 눈에 띄고, 수를 놓은 것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진즈에 

공통된 점은 사염(絲染)된 경사가 실의 표면만이 염색되었고 실의 속은 허옇

게 남아 있는 중백사(中白絲)가 사용되고 있어 진즈를 입고 다니거나 일을 

하면 다리의 무릎 부근이나 궁둥이 부분이 마찰로 색이 떨어지고, 빨래를 하

여도 실의 표면에 묻어 있던 색이 적당히 떨어져 자연스럽게 허여스름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오래 입어 “고참다운 관록”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옷

에 대한 부담도 없이 언제, 아무데서나 막 입고 행동할 수 있어서 특히 젊은

이들에게 입기 편한 옷이 되고 있다. 요즈음에는 각종 가공기술이 개발되어 

점포에 진열되어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많이 입었던 옷처럼 색이 많이 바래

거나 헤어진 것 같이 가공된 진즈도 많이 눈에 뜨이게 되었다. 

최근 진한 감색(紺色 : dark blue)과 같은 진한 색의 진즈가 세탁할 때마다 

허옇게 된다는 불평이 있다. 이에 대하여 “진즈가 빨아서 허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도 있지만 진즈의 중백사 때문에 허옇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

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형광 X선(螢光X線)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알루미늄이 검출

(檢出)되는데, 세탁이력(洗濯履歷)을 조사해 보면, 세탁소에서 업무용 세제(業

務用 洗劑)에 “메타규산소다(Meta硅酸 soda : Meta·sodium silicate)”를 상당히 

추가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세제속에 배합되어 있는 알루미노 규산염(Alumino 



珪酸鹽)과 메타규산소다가 결합하여 흰색의 규산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백색  화합물의 입자는 많을 때에는 휴대용 확대경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 입자가 진한 색 진즈의 섬유조직 속에 생겨서 세탁할 때마다 허

옇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에는 광물질이 많이 있는 “센물(硬水)”로 세탁하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으나 “알루미노 규산염이 들어 있지 않은 액체세제”를 골라서 사용

하여야 할 것이다. 

 


